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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환율 추락으로 영업이익 위협
대우․LG증권, 수출비중 높지만 환리스크 관리 소홀 … 환차손 발생 우려

원/달러 환율이 세계경제의 최대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원화절상으로 영업이익 악화와 함

께 환관리 부재에 따른 환차손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이중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학제품 가격은 달러화 기준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국제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이어 내수가격에도 영향

을 미쳐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원화절상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화학기업들은 외화부채를 상당 규모 가지고 있어 원화절상시 영업외수지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따라서 화학산업계에서는 환율변동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LG화학은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아 달러결제 매출 규모가 외화부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환헤지 여부가 이익 규모를 결정하는데에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과 마찬가

지로 LG화학 역시 환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진균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LG화학이 화학기업들 중에서는 환위험 노출도가 가장 높지만 실제로 환헤

지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원화절상으로 영업이익 악화와 함께 경상이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달러 매출에서 원자재 매입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헤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규모나 헤

지 기법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렸다.

LG화학 관계자는 “2003년의 수출규모, 원재료 매입금액, 외화부채 등을 적용했을 때 원화환율이 10원 하락

하면 경상이익 기준으로 25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2004년과 앞으로의 전망치는 마련되지 않았

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11월22일 대우증권은 2005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원화환율이 10원 떨어지면 LG화학의 영업이익

은 90억원, 경상이익은 55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을수 LG증권 애널리스트도 “2005년 평균환율은 2004년보다 100원 정도 하락할 것”이라며 “세전순이익 기

준으로 600억-700억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LG화학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LG화학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관리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원화절상의 추세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

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강세 통화로의 결제조건 변경 및 수출다변화에 나설 것이며 또한 구매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을 증대시키고 환익스포져에 대한 헤지 비율도 증대시킬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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